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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 학부모를 위한 자료 | Dream_Grow

영상에서 약속드린 '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대화'를 정리한 자료입니다.

들어가며

"나 못해!"

이 말에 "아니야, 할 수 있어!"라고 답해 보셨죠.

그런데 잘 먹히던가요?

거의 안 먹힙니다.

아이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.

반 친구들, 동네 친구들 옆에 서 보면

내가 지금 못한다는 게 그냥 보입니다.

제 느낌만은 아니에요.

아이들은 1학년을 지나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하는지에 점점 관심이 커지고,

4학년쯤이면 친구와 견주어 '나는 이걸 잘하나, 못하나'를 스스로 판단한다고 해요.

그러니 부모가 "할 수 있어"라고 말해도

아이 머릿속에서는 '엄마니까 하는 말이지'로 바뀝니다.

제가 예전에 메모해 둔 문장이 있어요.

"할 수 있어!"는 부모의 바람이고, "어디까지 해 봤어?"는 아이의 현실이다.

줄넘기 다섯 개도 못 넘던 아이

저희 반에 줄넘기를 잘 못하던 친구가 있었어요.

1학기 처음에는 다섯 개도 못 넘었습니다.

그래서 줄넘기 시간마다 다섯 개씩 연습시켰어요.

그게 열 개가 되고, 스무 개가 됐습니다.

중간에 아이가 울었어요.

너무 지친다고, 못 하겠다고요.

그래도 정한 개수는 끝까지 하게 했습니다.

지금 그 친구는 우리 반에서 줄넘기를 두 번째로 오래 합니다.

친구들도 당연하게 인정하고 칭찬해 줘요.

그리고 이제 "줄넘기 못해"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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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를 바꾼 건 "할 수 있어"라는 말이 아니었어요.

진짜 실력이 생겼고, 그 실력을 친구들이 알아봐 준 경험이었습니다.

왜 '해낸 경험'이 말보다 힘이 셀까

반두라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.

이분이 '자기효능감'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.

쉽게 말하면 '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'는 아이 스스로의 믿음입니다.

반두라는 이 믿음이 네 가지 길로 생긴다고 봤어요.

직접 해낸 경험, 남이 하는 걸 지켜본 경험, 누군가 해 준 말, 그리고 그때 몸과 마음의 상태입니다.

그중 가장 힘이 센 건 직접 해낸 경험이에요.

남이 하는 걸 지켜보기만 한 사람보다

자기가 직접 해 본 사람의 믿음이 훨씬 단단했습니다.

"할 수 있어"는 네 가지 가운데 '말'에 해당합니다.

줄넘기 스무 개는 '직접 해낸 경험'이고요.

아이는 둘 중 어느 쪽을 더 믿을까요?

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.

1. 지금 아이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정한다.

2. 그 목표를 매번 반복하게 돕는다. 힘들어해도 정한 만큼은 끝까지.

3. 실력이 느는 걸 아이 눈으로 확인하게 해 준다.

4.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오면, 그게 연습 덕분이라고 이어 준다.

이 가이드에는 대화 5장면 가운데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

두 장면을 먼저 담았어요.

1. 목표가 너무 커 보여서 "못 해" 할 때 (장면 2)

2. 해도 안 는다며 포기하려 할 때 (장면 4)

다섯 장면을 모두 보고 싶으시면 마지막 장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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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"이거 언제 다 해. 못 해"

상황

방학 숙제로 연산 문제집 한 권을 받아 왔어요.

아이가 두께를 보더니 펼치기도 전에 한숨을 쉽니다.

아이가 하는 말

"이거 언제 다 해? 나 이거 못 해."

흔한 말 (X)

"하루에 조금씩 하면 금방이야."

"방학 끝나기 전까지만 다 하면 돼."

꾸준함을 부르는 말 (O)

"책 한 권은 덮어 두자.

오늘은 여기 두 쪽만 하자. 두 쪽 끝나면 오늘 공부는 끝이야.

내일도 두 쪽, 그다음 날도 두 쪽."

왜 통할까요

이런 실험이 있어요.

뺄셈을 많이 어려워하고 흥미도 없던 7~10세 아이 40명이

30분씩 일곱 번 혼자 공부했습니다.

한 무리는 '매번 여섯 쪽'이라는 가까운 목표를 받았고,

다른 무리는 '마지막 시간까지 42쪽 전부'라는 먼 목표를 받았어요.

결과는 분명했습니다.

매번 여섯 쪽씩 한 아이들이 더 빨리 나아갔고, 뺄셈 실력도 크게 늘었어요.

'나는 뺄셈을 할 수 있다'는 믿음이 생겼고, 뺄셈에 흥미까지 붙었습니다.

먼 목표만 받은 아이들에게서는 이렇다 할 효과가 보이지 않았고요.

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건 책 한 권처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내미는 게 아니에요.

"오늘 두 쪽 해 보자"처럼

짧고, 아이가 해낼 수 있는 만큼의 과제를 꾸준히 이어 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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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해 볼 작은 행동

큰 목표를 하루 단위로 나눠 달력에 적어 두세요.

그리고 아이에게는 오늘 칸 하나만 보여 주세요.

04 "해도 안 늘어. 어제랑 똑같아"

상황

거실에서 매일 훌라후프를 돌리는데 사흘째 기록이 그대로예요.

아이가 훌라후프를 바닥에 내던집니다.

아이가 하는 말

"맨날 해도 똑같아. 나는 원래 이거 안 돼."

흔한 말 (X)

"계속하다 보면 늘어."

"○○는 처음부터 잘하던데, 너도 좀 더 해 봐."

꾸준함을 부르는 말 (O)

"여기 적어 둔 거 같이 볼까?

처음 시작한 날은 두 번이었어. 지금은 아홉 번이야.

요 며칠은 그대로지만, 시작한 날이랑 비교하면 네 배 넘게 늘었어."

왜 통할까요

아이는 늘 바로 옆 친구와 자기를 비교해요.

그 비교에서는 계속 지는 기분이 듭니다.

그럴 때 비교 대상을 '처음의 나'로 바꿔 주는 게 부모 몫이에요.

한 연구에서도

아이가 자기 실력이 나아지는 걸 직접 확인할 때

'나는 할 수 있다'는 믿음이 굳어지고,

그 믿음이 다시 노력을 이어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.

기록이 잠깐 멈추는 때는 누구에게나 와요.

그럴 때는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부모 말보다 훨씬 잘 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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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해 볼 작은 행동

냉장고에 기록표를 붙이세요.

날짜와 개수만 적으면 됩니다.

첫날 기록은 지우지 말고 꼭 남겨 두세요.

끝까지 해내는 대화 5장면, 한눈에

장면 아이가 하는 말 이 가이드

장면 1 "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해" 뉴스레터 전문

장면 2 "이거 언제 다 해. 못 해" 담음

장면 3 울면서 "그만할래" 할 때 뉴스레터 전문

장면 4 "해도 안 늘어. 어제랑 똑같아" 담음

장면 5 "친구들이 나보고 잘한대!" 뉴스레터 전문

다섯 장면을 모두 보고 싶으신가요?

장면 1·3·5의 대화 예시,

아이와 함께 쓰는 '작은 목표 정하기' 표,

목표를 정할 때 확인할 다섯 가지까지

드림그로우 뉴스레터에 모두 담았습니다.

다음 장의 링크에서 뉴스레터 전문을 읽고,

구독하시면 이런 대화 자료를 메일로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어요.



아이마다 속도는 다릅니다. 목표의 크기는 우리 아이에게 맞춰 조절해 주세요.

다 섯  장 면 을  모 두  보 고  싶 다 면

뉴스레터 「"나 못해" 하던 아이가 끝까지 해내는 대화
5장면」 전문 보기

이 가이드에는 다섯 장면 가운데 두 장면만 담았어요. 아래 링크에서 나머지 세 장면의 대화

예시와 작은 목표 정하기 표, 목표를 정할 때 확인할 다섯 가지까지 뉴스레터 전문으로 보실 수

있어요. 드림그로우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이런 대화 자료를 메일로 계속 받아 보실 수

있습니다.

뉴스레터 전문 보고 구독하기

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뉴스레터 전문이 바로 열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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